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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수출물류 동향

2020년 항공 및 해상 수출물류 동향과 시사점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상·항공 운송 수단 부족 및 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은 수출물류 
대란을 경험

- 물류비용 상승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애로는 코로나19 초기 높게 나타났다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작년 말 해상 및 항공 운임 동반상승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다시 가중됨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분기별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의하면 작년 3월 물류 비용 
상승에 대한 애로는 10.8%로 나타났으나 11월 14.5%까지 높아짐

수출 애로요인 응답률
단위 : %

’20.3월(915개사) ’20.6월(956개사) ’20.9월(1,010개사) ’20.11월(967개사)

항목 비율 항목 비율 항목 비율 항목 비율

1 수출국 경기부진 17.2 수출국 경기부진 27.0 수출국 경기부진 24.0 환율변동성 확대 16.8

2 원재료 가격상승 14.9 가격인하 요구 12.5 가격인하 요구 12.9 수출국 경기부진 15.8

3 가격인하 요구 12.1 자금난 10.1 원재료 가격상승 11.4 물류비용 상승 14.5

4 물류비용 상승 10.8 환율변동성 확대 9.5 물류비용 상승 10.4 원재료 가격상승 13.1

5 환율변동성 확대 10.2 물류비용 상승 9.3 자금난 8.7 가격인하 요구 12.3

주 : 분기별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복수응답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과 해상 운임이 모두 상승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크게 나타난 
한해였다. 항공 운송은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운임이 크게 상승했으며, 해상 운송은 운임 상승,
물동량 증가로 인한 항만 적체, 공(空) 컨테이너 부족 등 물류 애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해상 물류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차질이 발생하면서 2020년 항공과 해상을 통한 수출 실적은 명암이 엇갈렸다. 해상을 통한
수출은 전년 대비 13.0% 감소한 3,258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항공을 통한 수출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83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항공화물 수출(금액기준)은 전체 수출의 35.7% 수준까지 확대되어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량당 수출단가 역시 2020년 처음 300달러 선을 넘어섰다. 항공화물 수출이 증가한 것은 평판
디스플레이(OLED), 컴퓨터(SSD), 반도체,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상화물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중에도 이차전지 수출은 증가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항공 및 해상 운임 강세, 항만
적체 등 수출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기에, 수출기업들의 애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과도한 운임 인상 억제, 컨테이너 회수율 제고, 물류 파트너들과의 협력 확대 등 적절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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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은 여객기 운항 감소로 벨리카고(Belly Cargo)1) 등 공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운임은 연중 강세를 보여 수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 코로나19로 국제 운항편수는 연중 70% 이상 감소율을 보였으나 해상화물의 항공 운송 전환 및 진단
키트 운송 등의 수요로 항공화물 처리량은 30% 내외 감소율을 보이는데 그침

- 공급 부족 및 수요 증가로 홍콩~북미노선 항공화물 운임지수는 지난 5월 8달러선을 돌파한 뒤 
안정되는듯 했으나 대규모 소비 시즌 영향으로 연말에 다시 상승세를 보임

국제 항공운항 및 항공화물 증감률 홍콩항공화물운임지수(TAC Index)

단위 : % 단위 : $/kg

주 : 운항은 편수, 화물은 톤, 전년동기비 기준
자료 : 한국항공협회

주 : 홍콩~북미노선 
자료 : Bloomberg

 우리나라의 컨테이너를 통한 해상 수출 실적은 3분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으나 해상 운임 상승, 
중국발 물동량 증가로 인한 항만 적체, 공(空) 컨테이너 부족 등 해상 물류 애로는 연중 지속적으로 
나타남

- 2분기에는 선사들이 글로벌 물동량 감소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선복을 감축하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20.2% 감소했으나 3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며 중국발 물동량이 
대거 늘어나면서 항만적체, 공(空) 컨테이너 선적지연 등의 애로가 나타남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과 롱비치(LB)항에는 작년 3분기부터 중국발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항만 수용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물류 처리가 지연되었음. 이로 인해 공(空) 컨테이너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전세계 주요 항만으로 물류 애로가 확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LA/LB 항은 수십 척의 화물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연중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11월부터 급격히 상승했으며 
연말에는 2,700포인트를 넘어섬

컨테이너 수출 실적 및 증감률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단위 : % 단위 : $/TEU

주 : 물동량=FCL+LCL, 증감률은 전년동기비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 : Bloomberg

1) 벨리카고(Belly Cargo)는 여객기의 유휴 적재공간을 활용한 화물 운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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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

 해상 물류 애로가 크게 나타나면서 2020년 해상화물 수출은 전년대비 13.0% 감소했으나, 항공화물 

수출은 전년대비 1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항공화물 수출 비중은 35.7%로 역대 최대 기록

- 해상운임 급등 및 선복난 등으로 해상화물 수출은 부진했으나,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IT 품목 

호조 및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등으로 2020년 항공화물 수출은 크게 증가

운송수단별 수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해상화물 수출 항공화물 수출 총수출

금액(a) 증감률 비중(a/c) 금액(b) 증감률 비중(b/c) 금액(c) 증감률

2016 3,592 -6.9 (72.5) 1,343 -3.3 (27.1) 4,954 -5.9

2017 3,956 10.1 (69.0) 1,750 30.3 (30.5) 5,737 15.8

2018 3,995 1.0 (66.1) 2,015 15.2 (33.3) 6,049 5.4

2019 3,745 -6.3 (69.1) 1,643 -18.5 (30.3) 5,422 -10.4

2020 3,258 -13.0 (63.5) 1,830 11.4 (35.7) 5,125 -5.5

주 : 비중은 총수출에서 항공(해상)화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증감률은 전년동기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항공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부가 제품 수출 호조 및 항공화물 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2020년 

35.7%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비중은 전년 대비 5.4%p나 상승해 역대 최고 수치 기록

- 항공화물 수출액은 지난 4월 전년동기비 7.6%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연중 꾸준하게 플러스를 보였으나 

해상화물 수출액은 연말에 접어들어서야 서서히 감소세를 벗어나는 모습

총수출 중 항공화물 수출 비중 항공 및 해상화물 월별 수출액 증감률

단위 : % 단위 : %

주 : 수출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주 : 전년동기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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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화물 수출단가($/kg)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20년에는 전년대비 
15.9% 상승한 323.02달러를 기록하며 300달러선을 처음으로 돌파

- 반면 해상화물의 수출단가는 2017~2018년 2.00달러를 기록한 뒤 하락해 2020년 전년 대비 7.5% 
하락한 1.73달러 기록

항공화물 중량당 수출단가 추이 해상화물 중량당 수출단가 추이

단위 : $/kg 단위 : $/kg

주 : 수출단가는 수출액/수출중량으로 산출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주 : 수출단가는 수출액/수출중량으로 산출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년 항공화물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IT제품 및 의약품 등이고, 수출비중이 높은 지역은 홍콩, 
베트남, 독일 등으로 나타남

- 품목별 항공화물 비중은 반도체(98.6%), 컴퓨터(88.5%), 의약품(87.3%), 무선통신기기(84.8%) 
등 순으로 나타나 고부가가치 품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등 중량이 큰 중화학제품군은 전체 
수출의 95% 이상이 해상화물로 운송되고 있음

2020년 주요 품목의 운송수단별 수출액 비중
단위 : %

주 : 해당 품목의 운송수단별 수출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지역별로는 홍콩(82.6%), 베트남(58.5%), 독일(47.2%), 아세안(46.2%) 등의 항공화물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CIS·중남미·일본·EU·미국 등은 해상화물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20년 주요 지역에 대한 운송수단별 수출액 비중
단위 : %

주 : 해당 품목의 운송수단별 수출액 기준, EU 국가 중 독일과 아세안 중 베트남은 별도 표기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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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화물 수출 동향

 (품목별) 평판디스플레이 및 컴퓨터 품목의 항공화물 수출 비중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화장품과 의약품 
등도 최근 항공화물 수출이 빠르게 증가

- 물리적 환경조건에 민감하거나 파손 우려가 높은 반도체(98.6%), 의약품(87.3%), 컴퓨터(88.5%), 
무선통신기기(84.8%) 등의 품목은 전체 수출의 80% 이상이 항공화물로 운송

주요품목 항공화물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품목

2019 2020 항공화물

항공

수출액

총

수출액

항공비중

(a)

항공

수출액

총

수출액

항공비중

(b)

비중증감

(b-a)

증감률

(’20/’19)

반도체 923 938 (98.4) 977 991 (98.6) (0.2) 15.8

컴퓨터 67 85 (78.5) 119 134 (88.5) (10.0) 77.3

무선통신기기 114 141 (81.1) 112 132 (84.8) (3.6) -2.2

일반기계 87 518 (16.7) 84 471 (17.9) (1.2) -2.5

평판디스플레이 69 202 (34.1) 84 178 (47.0) (12.9) 21.6

의약품 34 41 (83.7) 61 70 (87.3) (3.5) 79.7

생활용품 18 65 (27.2) 17 63 (27.9) (0.7) -1.1

섬유류 15 129 (11.5) 17 112 (15.1) (3.6) 14.3

화장품 14 65 (21.0) 16 75 (20.7) (-0.3) 13.9

주 : MTI 1~4단위 기준 상위 항공화물 수출 품목 표기, 총수출은 항공+해상화물 수출 합산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IT 제품 중에서도 특히 평판디스플레이(12.9%p)와 컴퓨터(10.0%p)의 항공화물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주로 OLED 및 SSD 등 고부가제품 수출 증가에 기인

- 화장품과 의약품도 2020년 항공화물 수출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장변화와 
바이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로 풀이됨

주요품목 항공화물 수출 증가 요인

품목 증가 요인

평판디스플레이
•48인치·88인치 대형 TV 및 폴더블폰 등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로 OLED 수출 증가
•2020년 OLED 총수출은 6.4% 증가한 가운데 특히 항공화물 수출이 23.0% 증가

컴퓨터
•고사양 데이터 저장장치인 SSD 수출 호조로 항공화물 수출이 크게 증가
•SSD가 포함된 데이터 저장장치(MTI 813800)는 전체 수출의 99.9%가 항공화물로 운송

화장품
•화장품 해외 역직구 판매 물량은 대부분 항공화물로 운송되는데 최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해외 역직구 판매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7.9% 증가

의약품
•온도관리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80% 이상이 항공화물로 운송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 수출 호조로 의약품 항공화물 수출 증가세를 보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지역별) 중국, 베트남, 홍콩 등 3개국에 우리나라 전체 항공화물 수출의 60.9%가 집중

- 2020년에는 IT 제품 수출 호조 및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운송 등으로 대부분 시장에서 해상화물보다 
항공화물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대독일 수출의 경우 항공화물 수출 비중이 
2019년 34.0%에서 2020년 47.2%까지 늘어남

* 주요국 전체 수출액 중 항공화물 비중(%, ’19 → ’20) : (홍콩) 79.4 → 82.6 (베트남) 53.3 → 58.5 (독일) 34.0 → 47.2 
(아세안) 39.6 → 46.2 (중국) 39.2 → 43.7 (미국) 23.3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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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전산기록매체(SSD), 컴퓨터부품, 광학기기 등, 베트남은 평판디스플레이 등 IT 제품의 항공

화물 수출이 증가했으며, 독일은 소프트웨어, 기타정밀화학제품, 의약품 등이 증가

2020년 주요국 항공화물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중국 베트남 독일

품목 수출액 증감률 품목 수출액 증감률 품목 수출액 증감률

집적회로반도체 37,689 7.9 집적회로반도체 10,469 7.7 의약품 1,860 254.4

무선통신기기부품 2,446 26.8 평판디스플레이 7,502 30.5 집적회로반도체 700 25.9

전산기록매체 2,337 72.9 무선통신기기부품 3,081 16.4 무선전화기 239 -8.3

광학기기 2,047 49.9 인쇄회로 1,507 -0.5 전산기록매체 143 70.6

인쇄회로 1,417 2.5 개별소자반도체 847 7.7 기타정밀화학제품 117 679.3

반도체제조장비 1,188 -8.3 전자기기연결부품 500 -0.9 기타금속광물 100 246.3

개별소자반도체 1,157 -9.9 광학기기부품 457 -16.0 축전지 86 31.5

컴퓨터부품 656 53.5 기타플라스틱제품 434 -6.6 축전기 84 -36.8

평판디스플레이 591 -30.3 축전기 196 -16.3 자동차부품 71 -47.9

광학기기부품 571 -13.3 계측기부품 184 -20.5 소프트웨어 56 13,360.9

전체 57,869 8.5 전체 28,359 10.6 전체 4,507 52.6

주 : MTI 4단위 기준 상위 품목으로 증감률은 전년대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4. 해상화물 수출 동향

 (품목별)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등 중화학품목은 해상화물 수출 비중이 9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대부분 품목에서 해상화물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이차전지의 수출은 

증가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진 및 해상 물류 애로 등으로 대부분 품목의 해상화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가운데 이차전지는 전년대비 0.9% 증가

주요품목 해상화물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품목

2019 2020 해상화물

해상

수출액

총

수출액

해상비중

(a)

해상

수출액

총

수출액

해상비중

(b)

비중증감

(b-a)

증감률

(’20/’19)

일반기계 431 518 (83.3) 387 471 (82.1) (-1.2) -10.2

자동차 430 430 (99.9) 373 373 (99.9) (0.0) -13.3

석유화학 423 426 (99.4) 353 356 (99.3) (-0.1) -16.5

철강 306 310 (98.6) 261 265 (98.4) (-0.2) -14.7

석유제품 407 407 (100.0) 242 242 (100.0) (0.0) -40.6

선박 197 198 (99.3) 193 194 (99.6) (0.3) -1.8

자동차부품 218 225 (96.9) 179 185 (96.5) (-0.4) -18.0

섬유류 115 129 (88.5) 95 112 (84.9) (-3.6) -16.8

평판디스플레이 133 202 (65.9) 95 178 (53.0) (-12.9) -29.0

이차전지 71 74 (95.5) 71 75 (95.3) (-0.2) 0.9

주 : MTI 1~4단위 기준 상위 해상화물 수출 품목 표기, 총수출은 항공+해상화물 수출 합산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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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전기차 시장규모 확대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등 이차전지 수출이 늘어난 데 기인

* 2020년 배터리 수출 증가율(%, 전년대비) : (이차전지, MTI8352) 1.3 (리튬이온축전지, HS850760) 4.3

* 우리나라 주요3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변화(SNE Research, %) : (’18) 11.8 → (’19) 16.0 → (’20) 34.7

 (지역별) 우리나라 최대 해상화물 수출지는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EU 및 미국 등 장거리 지역으로의 
수출은 해상화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으로 나타남

- 전체 해상화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2.9%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상화물 
수출국으로 나타남
* 전체 해상화물 수출액의 지역별 비중(%, ’19 → ’20) : (중국) 22.1→22.9 (미국) 14.8 → 16.1 (아세안) 15.3 → 14.7

(EU) 11.4 → 11.6 (일본) 6.3 → 6.1 (중남미) 6.0 → 4.9

- CIS, 중남미, EU, 미국 등 중화학 제품 수출 비중이 큰 장거리 지역의 경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해상화물 수출로 나타남
* 주요국 전체 수출액 중 해상화물 비중(%, ’19 → ’20) : (CIS) 93.7 → 91.6 (중남미) 87.2 → 82.9 (일본) 83.6 → 79.9

(EU) 81.6 → 73.4 (미국) 76.7 → 72.1 (중국) 60.8 → 56.3

- 중국은 합성수지, 경유, 평판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해상화물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은 
냉장고 및 이차전지, EU는 선박,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세 주도

 2020년 주요국 해상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중국 미국 EU

품목 수출액 증감률 품목 수출액 증감률 품목 수출액 증감률

합성수지 7,472 7.0 승용차 15,216 -0.9 승용차 3,817 -34.1

평판디스플레이 6,248 -24.7 자동차부품 5,240 -13.6 자동차부품 3,066 -17.5

경유 3,788 23.8 제트유 및 등유 1,601 -52.6 선박 2,855 70.0

석유화학중간원료 3,387 -42.0 이차전지 1,181 30.6 이차전지 2,299 -4.1

화장품 3,272 24.6 타이어 1,140 -12.2 전기자동차 1,967 58.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579 14.6 냉장고 1,129 32.3 합성수지 1,897 -23.1

기초유분 2,482 -24.9 건설중장비 1,039 -20.2 기타정밀화학원료 1,504 94.4

기타정밀화학원료 2,176 -12.9 합성수지 995 -6.0 건설중장비 845 -20.7

반도체제조장비 1,765 11.3 기타플라스틱제품 826 16.4 타이어 660 -8.5

자동차부품 1,569 -25.7 원동기 741 -12.8 필름류 603 76.5

전체 74,615 -9.8 전체 52,443 -5.2 전체 37,826 -11.6

주 : MTI 4단위 기준 상위 품목으로 증감률은 전년대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5. 결론 및 시사점

 2020년 해상운임 급등 및 항만 적체 등으로 인해 중화학제품군을 중심으로 해상화물 수출은 전년대
비 13.0% 감소했으나, IT제품 및 의약제품 등 수출 호조로 항공화물 수출은 11.4% 증가

- 항공화물 수출이 확대된 것은 주요 품목 중에서도 OLED, SSD, 의약품,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증가한데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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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기관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을 포함한 국제 교역량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PMI 지수도 최근 50을 상회하며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전망치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제
기구 전망에 의하면 2021년 세계 교역량은 5~8% 증가(IMF 8.3%, WTO 7.2%, WB 4.9%)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국 제조업 PMI지수(IHS Markit, ’21.2월) : (독일) 60.7 (미국) 58.6 (프랑스) 56.1 (한국) 55.3 (일본) 51.4 (중국) 50.9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11월 전망에서 코로나19 백신 운송 등으로 인해 올해 항공 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6,12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주요 해운분석기관은 
올해 컨테이너선 물동량이 전년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주요 기관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전망치(%) : (Drewry) 6.6 (IHS) 5.8 (Clarkson) 5.5 (KMI) 4.5

 항공 및 해상화물 운임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항만 물류 적체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 등 
수출기업들의 물류 애로는 현재진행형인만큼 수출 기업들의 애로에 적극 대응할 필요

- 항공 및 해상화물 운임은 올해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항만 물류 적체 해소 지연, 보복소비 
등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백신 운송 수요 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의 강세요인이 산재해
있어 향후 운임 강세가 예상되고 있음

* 홍콩항공화물 운임지수(TAC, $/kg, 기간평균, Bloomberg) : (1월) 6.43 → (2월) 6.42 

*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IF, $/TEU, 기간평균, Bloomberg) : (’21.1월) 2,871.50 → (2월) 2,840.40

- 물류 운임이 상승한 와중에 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물류 처리속도가 지연되면서 수출기업들의 물류 
애로는 현재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수출 애로요인 응답률 변화(1Q → 2Q, %) : (원재료 가격 상승) 13.1 → 21.0 (7.9%p) (물류비 상승) 14.5 → 20.3 (5.8%p)

2021년 2/4분기 수출 애로요인(전망) 응답률
단위 : %

주 : 복수 응답 기준,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1.2.22~’21.3.5 조사 945개사 응답)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항만 적체 및 운임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도한 운임 인상 억제, 컨테이너 
회수율 제고, 화주·선사 및 주요국 등 물류파트너들과의 협력이 필요

*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물류 애로 접수, ▲해상운송 수급 파악, ▲정부 수출기업 지원책 마련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해운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수출입물
류 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